
3400 W. 6th St. #200, Los Angeles, CA 90020
213-674-7850

emmanuelu314@gmail.com
255 S. Hill St. #401, Los Angeles, CA 90012

나성소망교회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율 목사

213-550-7377
255 S. Hill St. #401 LA, CA 90012

Holy Mission Story • 3400 W. 6th St. #202 Los Angeles, CA 90020 • T. (213)559-7500 • info@holymstory.com
제3호   I   2025년 1월 15일                          www.holymstory.com                          생활선교·경제공동체·IT선교

HOLY MISSION STORY

거룩한 사명
거룩한선교이야기 • HolyMStory

2025년은 Beta세대(2025-2039)의 시

작이다. 지난 15년간 태어난 Alpa세대(20

억)를 떠안고, 또다른 15년(21억명 예상)

을 맞이하는 첫해이다. 베타세대는 그 부

모가 MZ세대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기술

혁명과 환경문제라는 두 시대적 키워드

를 안고 태어나 22세기까지를 살 세대가 

된다는 뜻이다.

2025년은 또한 시대전환기의 첫해가 

된다. 이유는 AI로 불리는 인공지능의 출

현과 활용 영역의 증대와 그 영향으로 겪

을 변화가 상상이상이 될것이기 때문이

다.

이는 ‘4차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질 정

도로 산업영역에서 뿐아니라 인간의 삶

(2면에 계속)

발행인 신년사 
주후 2025년 시대전환기의 벽두에 서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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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진리 수호의 사명을 다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다. 

선함 추구의 사명을 다한다. 

교회 세움의 사명을 다한다. 

차세대 선교 사명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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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는 직업과 문화생활 그리고 

‘수익창출의 구조변화’를 통해 경제활동

의 개념변화까지도 주도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이는 곧 인간 생존과 삶에서 ‘개념과 

인식’의 영역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시대

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 문화에 대한 공부가 계속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와 그 영향으로 겪

는 지구환경재해의 엄청난 공격도 예비

하고 극복해야하는 숙제도 떠안은 시대

전환기이다. 코로나 페데믹 이후 ‘뉴노

말’, 새로운 일상이 ‘시대전환’으로 그려

질지는 미쳐 깨닫지 못하고 기성세대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이미 도래한 ‘시대전환기’에는 영향하

는 것들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

로도 해야할 일들이 있다. 먼저는 기술의 

발전과 그 영향으로 주어진 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변화 추동력으로의 

사회문화 변화와 정치력의 변화, 그리고 

새언어와 커뮤니티 활동, 즉 새로운 소

통 공동체의 출현과 다양한 참여에 의한 

융합이 새로움을 상징하며 변화를 선도

할 것이다. 이 융합이 또한 역설적이게도 

시대와 산업계에 혁명으로 명명되며 영

향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기술발전을 위한 전반적

인 혁신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고, 경제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하는 제도개혁을 

위한 정치력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심리학적 예비와 경제환경과 문화충격

의 예방이 새로운 공동체의 활동과 새로

운 소통으로 예비되고 극복되어야 생존

과 삶이라는 생명성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언어가 필요로 한

데, 그것은 바로 two reality, 즉, 가상세계

와 현실세계를 표현했던, MZ와 Alpa세

대를 관통했던, 삶의 정의를 이제 ‘third 

reality’, 제3의 실제, 즉,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AI로 ‘융합된 실제’, ‘Newality’로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새로운 실제’, ‘융합된 실제’ 제3의 

현실세계는 ‘가상세계의 현실세계로의 

침략과 지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싶

다. 이 ‘제3의 실제하는 현실’은 산업의 

세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업, 비지니

스의 세계도 바꾸고, 사회적 관계와 문화

에 해당하는 커뮤니티(공동체) 생태계도 

바꾸고 있다. 실례로 소통의 장소와 도구

가 비즈니스화 사업화 즉 경제활동과 이

익의 창출의 장과 도구가 된지 오래이다. 

또한 가상화폐가 이미 실제 화폐의 기능

과 가치를 담은지 오래이고, 이의 매매는 

이익추구의 시장이 된지 오래이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3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만 하는 Newality’, ‘새

실제’, ‘새현실’시대를 맞이하여, 공부하

여야 할뿐아니라, 또한 융합적사고와 융

합된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영적세계와 현실세계

의 융합, 즉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꼭 

필요한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

라 하겠다. 더욱이 ‘가상세계의 현실세계

로의 침투’라는 ‘제3의 현실’로 일컬어지

는 ‘AI로 융합된 새로운 시대전환기적 

삶’을 살아야 하는 오늘날엔, 교회의 영

적세계 개발과 소통에서 뿐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현실세계로의 현현에, 그의 역

사에, 그의 나라의 도래와 실현에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매우 큰 영향을 불러올 것

이라 확신한다.

<발행인 김재율 박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55대 회장 진건호 목사 취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12월 15

일 일요일 오후 5시 멜리데교회(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에서 200여 명의 교계 인사들을 모시고 

‘제55대 회장단 취임 감사예배’를 가졌

다. 제55대 회장단은 55대 남가주교협

회장으로 선출된 진건호 목사(하톤교

회)와 그 외 명예회장 진동은 목사, 수

석 부회장 서사라 목사, 상임 이사장 모

종태 장로, 운영 이사장 엘리야 김 목사

로 구성되었다.

최문섭 목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1

부 예배에서, 서사라 수석 부회장의 기 

도, 음악분과위원장 김숙영 교수가 지

휘하는 KCBC 합창단의 특별찬양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건국회 총재 진동

은 목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는 주제로 설교했다. 진 목사는 설교에

서 ‘다윗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바치면  

                                             (3면에 계속)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진건호 목사


